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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것

▼

자기계발

(책)의 

주요내용

이 책은 ‘사람’의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고 사람이 되
는가?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받아들여지는 것인가 아니면 이 세
상에 받아들여졌기 때문에(환대) 사람이 된 것인가? 조건부의 환대도 환대라고 
할 수 있는가? 환대가 철회될 수 있는 것이라면 진정한 환대는 아니지 않을
까? 이들이 이 책이 제기하는 질문들이다. 사람, 장소, 환대, 이 세 개념은 맞
물려 서로를 지탱한다. 사람이 된다는 것은 장소를 갖는다는 것이고 환대는 자
리를 주는 행위이다. 저자는 절대적 환대 없이는 사회가 생겨날 수 없음을 보
임으로써 절대적 환대의 필요성을 증명하려 한다.

깨달은 것

▼

나의

이해

‧
해석

사람, 장소, 환대를 키워드로 '사람됨'의 개념을 '성원권'의 확보란 문제로 조명
해준다. '사람'이란 '장소(place 혹은 position)'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 그것은 
물리적 공간이기도 하지만, 사회가 그에게 허용하는 위치와도 직결된다. 이는 
곧 사람들이 위치의 인정과 확인을 위해 수행하는 수많은 상호작용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게 만든다. 그리고 그 위치를 허락받지 못한 이들, 혹은 그 위치의 
상승과 하강에 결부된 다양한 이슈를 들여다 볼 이론적 도구를 제공한다. 
저자는 책의 전반부에서 자신의 이론적 측면을 소상히 정돈한 다음, 이 관점을 
인격의 문제, 우정의 문제, 환대의 문제, 신성함의 문제 등에 적용해 보인다. 
이 각각의 주제들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첨예한 사회적 현안이 되어 있던
가, 아니면 이론적으로 뜨겁게 토론되고 있는 이슈들이다. 저자는 목소리 한번 
드높이는 일 없이 이 복잡한 문제들을 장악한다. 매우 많이 배우고, 수긍했다. 

적용할 것

▼

개인

‧
업무

‧
조직

왜 환대가 필요한지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다. 우리 사회의 차
별과 모욕의 사례는 너무 많다. 여성을 향해, 이주노동자를 향해, 저소득층을 
향해, 나와 정치성향이 다른 사람을 향해, 젊은이가 노인을 향해, 노인이 젊은
이를 향해 서로 차별하고 모욕한다. 사람다움의 기본을 잊고 있는 이러한 차별
과 모욕은, 얼핏 나 자신을 높이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도 어디선가 뭔
가에 의해 배척당할 수 있다는 아주 당연한 명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절
대적 환대와 통합으로 가는 여러 논쟁들은 필요하다. 서로가 같은 장소에서 살
아가고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논쟁이 필요하다. 도시와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좋은 것/나쁜 것, 드러난 것/숨겨진 것, 공식적인 것/비공식적인 것 등을 서로 
이해하고 인정하게 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이다. 공동체는 개인의 영역을 모두 
버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공동체는 개인의 영역을 인정하고 지켜주
는, 그런 개인들의 영역들이 서로 공존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이렇
게 만드는데 환대가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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